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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추모 분향소를 철거를 위해 유가

족 측에 오는 8일 13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

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차 계고장을 전달한 가운데, 서울시는

그간 유족들과 분향소에 대한 협의를 충실히 협의해온 과정을 밝혔다.

□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임시 추모·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

로 서울시 무교청사 3층에 이태원 사고 유가족 임시 소통공간을 마련

해(22.11.29.) 해당 공간을 사용해줄 것을 유가족 측에 제안한 바

있다.(22.12.6.)

□ 그러나 유가족 측이 지속적으로 원해왔던 것은 이태원 사고현장을 벗

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추모·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.

□ 이에 따라 유가족 협의회는 이태원 사고 현장 인근에 임시 추모·소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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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 마련을 서울시와 용산구에 전달했고(22.12.9.), 이에 서울시와

용산구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민간 건물 3곳을 선정하여 유가족 협의

회에 전달 후 회신을 요청했지만(22.12.21.) 후보지였던 민간건물

소유주가 임대 의사를 철회하여 무산되었다.

□ 서울시는 유가족과의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밝혔다.

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안부 장관 및 행안부 유가족 지원단과 함께 유가

족 소통을 위한 공동면담을 요청했고(22.12.14.), 오세훈 시장은 유

가족과 국회에서 만났으며(23.1.6.) 분향소 조문 당시 유가족 측과

직접 만나 소통한 바 있다.

□ 유가족 측은 녹사평역 인근 공공건물, 특히 용산구청과 녹사평역을 구체

적으로 언급하였고, 구청은 사정상 이용 불가능하여 녹사평역 내의 이용

가능한 공간을 제안하였고, 유가족측은 검토하겠다는 반응이었다.

□ 그런데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 갑자기 광화문 광장,

세종로공원에 시민분향소 설치를 요청했고(23.1.30.), 서울시는 규정

상 불가함을 통보했다.(23.1.31.) 이후 소통없이 유가족측이 지난 4

일 서울광장에 추모공간을 기습·무단·불법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.

□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기습적인 추모공간 설치는 불법상황으로 2차 계

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유가족

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여 서울시가 기존에 제안했던 녹사평역에 대

한 수용여부와, 불수용시 유가족측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이번

주말까지(2.12.) 제안해줄 것을 요청한다.


